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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할 때 ‘사랑의 말’로 교훈해라. 권위를 가지고 책망 조로 입을 놀리는 자

는 다 탕감받는다. 억울하게 100배 이상 받는다.

2. 하나님의 <말의 법>을 알아라. 지금은 신부 시대이기 때문에 법이 엄하다. 

/ 말은 그 사람이다. 고로 말하면 그 사람이 실제 행한 것으로 본다.

3. 말을 함부로 한 자들을 영계에서 보면, 육신이 살았어도 사탄이 그 혼과 영

을 데리고 가서 혀를 빼서 잡아당기고 발로 밟고, 혀를 빼서 칼로 난도질한다. 

그러다 회개하면 내보낸다. 그러나 육신은 소경이라 그것을 모른다.

4. 영계에서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림 작품으로 그려 놓았다. 재미로 그린 것

도 아니고, 겁주려고 그린 것도 아니다. 실상이 그러하니 깨닫고 고치라 함이

다.

5. 지혜자는 정말 지혜롭게 혀로 짓는 죄를 안 짓는다.

6. 섭리사에서 무섭게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나간 자들이 많다. 혀로 죄

지은 것은 혀로 대가를 받게 된다.

7. ‘입’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는 지체다. 그 귀한 입으로 죄짓지 말아

라.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샘과 같은 하나의 입에서 단물과 쓴

물이 나오게 하지 말아라. 말씀을 전할 때는 입에서 단물이 나오는데, 평소 때

는 그 입에서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쓴물이 나오지 않게 하여라. 섭리

인들은 모두 성자 주님의 신부들이라서, 성자의 마음에 거슬리면 탕감을 받아

야 된다. 선생은 안다. 아니까 묵시와 계시를 쓰지 않느냐.

8.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똑같이 나 성자의 신부라도 누구든지 말로 신부

의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칼질하면 천법, 신부법, 성자법에 의해서 절대 탕감



받아야 된다.” 하셨다.

9. 지난날 생각해 보아라. 말을 함부로 해서 그같이 형벌받았다. 형벌이 끝난 

다음에야 다시 일하지 않느냐. 어떤 미련한 자는 말을 함부로 해서 형벌을 받

고도 또 말을 함부로 한다. 회개해라.

10. 입이 가벼워 참지 못하는 자는 절대 큰일을 못 한다.

11. 입을 가볍게 놀리는 자는 성자 주님도 그를 멀리하시고 하늘의 비밀도 안 

주신다.

12. 섭리사에서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선생에게 온다. 안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미련한 자가 또 있느냐. 그 혼체는 이를 알고 선생에게 와서 “내 육

이 그같이 했습니다.” 하고 고한다. 그러니 섭리사에서 어떤 말을 할 때는 선

생이 옆에 있는데 입을 벌려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하여라. 그러면 말을 함부

로 하겠느냐.

13. 누가 말을 함부로 해도 분체는 성자의 몸이라서 참고 십자가를 져 주지만, 

본인은 100배나 형벌을 받게 된다.

14.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섭리사 신부들 중에 꼭 천국으로 휴거될 자인

데, ‘말’ 한 가지 때문에 안타깝게 휴거에서 제외된 자가 많다.” 하셨다. 만일 

지금부터 100% 고친다면 어떠냐고 물으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100% 휴거된다.” 하셨다.

15. 상대를 사랑하면 그같이 말하지 않는다. 고로 말을 함부로 하면 사랑하지 

않는 죄까지 지은 자가 된다.

16. 자기는 교훈으로 말했어도 듣는 자는 상처 받고 낙심한다. 자기 양심은 다 

안다. 껄끄럽게 말했는지, 좀 아니꼽게 무시하면서 말했는지 자기 양심은 다 



안다. 

17. 다윗은 혀로 자기를 칼질하는 자를 위해 참고 기도하니, 그 복이 자기에게

로 와 버렸다고 했다.

18. 자기를 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위해 참고 기도하면, 그 복이 자기에

게 온다.

19. 이 시대 위대한 신부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자기 마음을 중심하여 형제에

게 말의 검을 빼서 쑤시지 말아라.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성자 주님과 선생이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 그리고 그에게서 말씀의 검을 뺏는다. 또 형제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봐서다.

20. 기도할 때 “내가 오늘도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고로 형제의 마음

을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하는 자가 되어라. / 만일 입으로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죄를 지었다면, 먼저 기도로 회개한 다음에 그 형제에게 

가서 회개하여라. 안 하면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고, 자기 자녀나 자기 가정에 

화가 돌아간다.

21. 다윗은 “오늘도 내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하며, 기도 첫마디에 자

랑삼아 기도했다. 


